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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children in
a metropolitan city in Japa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ample was collected from 1,020 the elderly living alone in Osaka city selected with random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respondents, who were asked to send them back. The
response rate was 51.7%(n = 526). We used 371 sample of respondents who have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d
that:(1)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were different by the types of social support, (2)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o had an appropriate balance of a support exchange patter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ife
satisfaction of those who had low support exchange or only provided supports to their children. The findings imply
that an appropriate balance of support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children was crucial i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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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은1970년에고령화율7%를넘어1994년 14%, 2008

년에는22%를기록했다. 이와같은고령화의진전과함께자

녀와동거하는노인은매년감소하고있으며부부세대와독

거노인의증가가주목을받고있다. 2006년판국민위생의동

향에따르면독거노인, 즉노인단독세대수는2005년에405

만9천세대이며, 1995년의219만9천세대에비교하여최근

10년동안에거의2배의증가를보였다(후생통계협회, 2006).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0년에

는 남성독거노인이 176만명, 여성독거노인이 350만명으로

총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直井道子, 2003).

이와 같이 독거노인이 증가한 배경에는 첫째, 배우자와의 사

별 및 이혼, 부모·형제와의 사별 및 별거, 자녀의 취직·결

혼 등의 동거가족 사정에 의한 요인이 있으며, 둘째, 미혼에

의한 요인, 셋째, 동거하던 가족과의 인간관계 악화 등의 사

회관계에 의한 요인, 넷째, 집이 좁다 등의 주택사정이나 자

녀와동거하면이사를해야해서함께살지않는다등의물리

적사정에의한요인, 다섯째, 혼자서편하게살고싶다등의

의식적요인등을들수있다(松本淸子, 東條光雄, 2001).

2001년일본에서책정된고령사회대책대강은「다양한라

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제안하

고있고, 이것을바탕으로일본의내각부에서는앞으로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노인의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였는

데, 그 중 하나가「독거노인」이다(直井道子, 2003). 이러한

동향에서독거노인을노후생활의하나의생활유형으로간주

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상 독거노인들은‘긴급상황의

대한대처등생활상에대해불안을느끼지만자녀들의부양

의식의 약화에 따른 부양부담을 덜기위하여 자녀와 동거하

지 않고 독거로 살고 싶다’는 의식을 가진 노인이 많다는 점

에서(矢川ひとみ, 2005) 앞으로더욱관심의대상이될것으

로 예측되며, 독거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즉, 독

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에 만족하

고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하는노력과함께이에대한욕

구를충족시킬수있는지역사회의관심이요구된다.

삶의질(QOL:quality of life)은다양한각도를통해접근할

수있으며(黑田裕子, 1992), 삶의질의주관적측면에대한평가

로서생활만족도가있다(Larson, 1978; Lawton, 1983). 생활만

족도는노인스스로가생활에어느정도만족하고있는지, 어

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Graney,1975; 福井貞, 2006), 또한생활전반에걸쳐느끼는개

인의주관적감정에대한판단이므로성공적노화(successful

aging)와직결되는중요한요소이다(古谷野亘, 198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건강상

태(Abu-Bader, Rogers, & Barusch, 2002), 소득수준

(Kuhelen, 1984), 배우자의 유무(古谷野亘, 岡本淸子, 安藤

孝, 1995), 사회참가(橫山博子, 1989), 사회적 지원(Abu-

Bader et al., 2002; 熊野光英, 王治文, 1999)등이밝혀져있

다. 그중에서도사회적지원은재가에서생활하는독거노인

의 질병이나 생활사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발생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淺野達人, 2003). 또한적절한사회적지원을받는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富田眞佐子, 高崎絹子, 萬田良子, 2001)도

보고되어, 재가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원이가지는중요성을확인시키고있다.

사회적 지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공식적·비

공식적 지원으로 나룰 수 있으며, 노인에게 있어 비공식적

지원의 주요한 제공자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장인협, 우

국희, 2001).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

족의 지원이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높인다는 연구들(柳澤

理子, 馬場雄司, 伊藤千代子, 2002)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많은선행연구들을통해애정, 의사소통등으로나타나는노

인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권중돈, 조주연, 2000). 또한일본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고독에는 자녀와의 접촉정도가 영향

을 미치고 있어(湯澤擁彦,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Mancini, 1980).

자녀와의질적인관계에초점을맞추어노인의삶의질과

의관련을검토한일본의선행연구들로는다음과같다. 남성

노인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양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으나 여성노인에서는 관련이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金

惠京, 1997), 가족으로부터의지원이생활만족도를높인다는

연구(柳澤理子외, 2002), 손자녀와의관계에있어서로간의

주고받는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이삶의질에높은

과련이 있다는 연구(三浦正江, 上理一郞, 2006)들이 이루어

졌으나, 이들은 독거노인에 한정한 연구가 아니며, 자녀를

구분하지않고가족혹은손자녀의범주로묶어자원을교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

이별거하는자녀와의관계를어떻게유지하고있으며그관

계가 노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파

악하기어렵다.

특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인다는 연구(金惠京, 杉澤秀博, 岡林秀樹 1999)와 지

원을 주고 받는 것의 균형이 유지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높

다고 보고되고 있어(김정석, 김익기, 2000; 金惠京, 甲斐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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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久田 , 2000), 자녀와의관계에있어노인을보는관점

의다각적인측면이요구되고있다. 이것은교환이론에서말

하는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며, 실제 노인은

보상관계 교환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

반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장인협, 1993). 노인문제는 노인

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교환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러한 불균형은 노인으로 하여금 개인,

집단또는사회에의존케만듦으로써노인은권력의존의관

계로만들어진다. 즉권력의존은노인의지위를하락하기때

문에 노인의 지위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진 관계가

요구된다(장인협, 1993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

과는 불균형이 아닌 균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의정적관계를인지할수있으며노인을지원의수혜자로서

초점을두지않고제공자로서의역할을재인식할수있는계

기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노인에대한지원시스템을생각할때매우주목할만한개념

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거주형태에 초점을 맞춰 생활만

족도와함께검토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독거노

인과 자녀와의 질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원의 교환

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을 검토하는 것은 앞

으로의독거노인의재가생활과제를모색해가는데에중요한

제안이될것으로생각되어진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의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지원의 교환이라

는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해 그것이 노인의 생활만

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1)일본 대도시 거주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수단적지원과정서적지원별교환형태의경향을살펴보고,

2)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지원 형태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이러한일본의독거노인의상황을바탕으로분석한본연

구의 결과는 현저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도시의 독거

노인이늘고있는우리의미래상을예측하는데유용한시사

점을제공할것으로생각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대상자는일본오사카시(大阪市)에거주하고있는65

세 이상의 독거노인 1,020명이다. 표본은 오사카 시 24구를

인구비례로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으로부터 하

나의 구(區)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추출된

구(합계 5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주민

대장에서 1,020명의 독거노인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조사방

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회수율을 51.6%(526명)

이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

에 따라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371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

다. 조사시기는2006년4월 1일에서30일까지였다.

우편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협력의뢰문서를 통해 협력

하기어려운경우에는응답하지않아도좋다는점과, 회수된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협력이 얻어진 경우에는 조사표를 무기명으로

회신용봉투에넣어반송하도록의뢰했다. 이상의절차를통

해본연구에있어윤리적인문제점은없다고판단했다.

2. 조사항목

1) 사회인구학적변수

독거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 연

령, 독거기간, 최종학력, 주관적건강도, 경제상황, 주된생계수

단, 자녀유무, 자녀와별거이유(자녀가있는경우)를질문했다.

2) 자녀와의관계

자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척도는 野口裕二(199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자녀로부터의 수단적 지원의 수령」에

대해서는“내가 몸이 아플 때 자녀는 간병이나 수발을 들어

준다”, “내가 가사나 외출로 곤란할 때 자녀가 도와준다”의

2문항을, 「자녀에게 수단적 지원의 제공」에 대해서는“자녀

가 몸이 아플 때 간병이나 수발을 해준다”, “자녀가 가사나

외출로 곤란할 때 도와준다”의 2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령」에 대해서는“내가 고민

이나걱정거리가있을때자녀는상담을들어준다”, “자녀는

나를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의 2문항을,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의 제공」에 대해서는“자녀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

을 때 내가 상담을 해준다”, “나는 자녀를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의 2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1점(거의 없

다)에서 4점(자주 있다)의 4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노년학 영역의 연구자의 감수를 받

아내적타당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판단했으며, 각영역

의 신뢰도는「자녀로부터 수단적 지원의 수령」이 .87, 「자녀

에게 수단적 지원의 제공」이 .79,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

의 수령」이 .87,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의 제공」이 .76으로

신뢰도에도문제가없었다. 그리고자녀와의사회적지원형

태의 분류는 표1과 같다. 구체적으로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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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각각의지원득점의평균치를기준으로 [고위군][저위

군]으로 나누어 [쌍방형(수령고위군&제공고위군)],[제공우위

형(수령저위군&제공고위군)],[수령우위형(수령고위군&제공

저위군)],[저교환형(수령저위군&제공저위군)]의 4가지 형태

로 분류했다1). 또한 기준이 된 평균치(8점 만점)는 자녀로부

터의수단적지원의수령이4.52점, 자녀에게수단적지원의

제공이3.76점, 자녀로부터의정서적지원의수령이5.76점,

자녀에게정서적지원의제공이5.00점이었다.

3)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

도와타당도가확보된Sauwer와Warland(1982)에의해개발

된1항목척도를사용하였다(福井貞, 2006에서재인용). 질문

항목의내용은 [현재의생활에만족하고있습니까]였으며, 매

우불만이있다(1점)에서매우만족하고있다(5점)의5점척도

로 구성된 문항이었다. 사람의 생활은 본래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항목척도로 생활만족도가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응답하기에 부담이 적도

록 하고, 1항목 척도로도 대상자의 생활전체에 대해 심리적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Sauwer & Warland, 1982) 1항목척도를사용했다. 또한須

貝孝一, 安村誠司와藤田雅美(1996)은다항목척도가생활의

구성요소를 연구자의 틀에서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어,

노인자신이생각하는생활전체에대한만족도를파악하는데

있어서1항목척도를사용하는것의유효성을지적하고있다.

3. 분석방법

1)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형태의 경향을

파악하기위하여수단적지원의교환형태, 정서적지원의교

환형태각각의기술통계를구하였다.

2)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는one-way ANOVA를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남성이 133명(25.5%), 여성이 385명(74.5%)이었

다. 평균연령은남성이73.2세, 여성이74.5세였으며, 평균독

거기간은 남성이 15.7년, 여성이 13.7년이었다. 최종학력을

보면, 남녀모두가중학교졸업이50%정도로가장많았고다

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40%정도였다. 주관적 건강도에서

는“전혀 건강하지 않다”와“그다지 건강하지 않다”의 부정

지원 교환 형태
지원 제공

고위군 저위군

지원 수령
고위군 쌍방형 수령우위형

저위군 제공우위형 저교환형

<표 1> 지원 교환 형태의 분류

속성 남성(N = 133) 여성(N = 385)

성성 133(25.5) 385(74.5)
연연령령((평평균균연연령령±±SSDD)) 73.2세 ± 6.0 74.7세 ± 6.4
독독거거기기간간((평평균균독독거거기기간간±±SSDD)) 15.7년 ± 12.4 13.7년 ± 10.5
최최종종학학력력
중학교 65(49.2) 191(50.4)
고등학교 56(42.4) 158(41.7)
단기대학(2년제) 6(4.5) 20(5.3)
대학교(4년제) 4(3.0) 4(1.1)
기타 1(0.8) 6(1.6)

주주관관적적 건건강강도도
전혀 건강하지 않다 18(13.5) 25(6.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5(41.4) 118(31.1)
건강한 편이다 59(44.3) 214(56.2)
매우 건강하다 1(0.8) 23(6.1)

경경제제상상태태
상 1(0.8) 3(0.8)
중 48(37.8) 195(54.0)
하 78(61.4) 163(45.2)

주주된된 생생계계수수단단
취로에 의한 수입 4(3.1) 14(3.8)
연금 98(77.2) 305(83.8)
자녀로부터의 원조 5(3.9) 6(1.6)
저축/재산수입 2(1.6) 21(5.8)
생활보호 16(12.6) 17(4.7)
기타 2(1.6) 1(0.3)

자자녀녀 유유무무
있다 82(70.7) 286(82.9)
없다 34(29.3) 59(17.1)

자자녀녀와와 별별거거 이이유유((자자녀녀가가 있있는는 경경우우))
건강하니까 11(14.9) 61(22.7)
따로 사는 게 편하므로 33(44.6) 101(37.5)
지금 사는 곳을 떠나고 4(5.4) 37(13.8)
싶지 않아서

자녀의 직장사정으로 5(6.8) 22(8.2)
주택 사정으로 12(16.2) 20(7.4)
부모자녀간의 생각과 5(6.8) 19(7.1)
생활방식이 다르므로

기타 4(5.4) 9(3.3)

<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N(%)

1) 위에서 말하는 지원교환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쌍방형
은 자녀와의 지원의 상호교환에 있어 주고 받는 정도가 평균이상
의 그룹이며, 제공우위형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주
는 정도가 많은 그룹이다. 수령우위형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평
균이상으로 받고 있으나 제공은 평균이하인 그룹이며, 저교환형
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주고 받는 정도가 평균이하인 그룹
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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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응답이남성의54.9%와여성의37.7%에서보여졌으며

“건강한편이다”와“매우건강하다”의긍정적인응답은남성

의 45.1%와 여성의 62.3%였다. 다음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남성독거노인은상(0.8%), 중(37.8%), 하(61.4%), 여성독거

노인은상(0.8%), 중(54.0%), 하(45.3%)로남성은“하”로응

답한 자가 여성은“중”으로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다. 주된

생계수단을물어본결과, 남녀독거노인모두연금이80%정

도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자녀유무에대해서는여성

의82.9%, 남성의70.7%가자녀가있다고응답했다. 다음으

로 자녀가 있는 노인에게 자녀가 있으면서 독거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따로 사는 게 편하므로”를 남성의

44.6%, 여성의 37.5%가 선택해 남녀모두에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성은“주택사정으로”(16.2%)와“건강하니까”

(14.9%)를 독거이유로 응답하였고, 여성은“건강하니까”

(22.7%)와“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13.8%)의순으로독거이유에대해응답하였다.<표2>.

2. 자녀와의 지원교환 형태의 경향

독거노인의자녀와의사회적지원교환형태를그림1에나

타냈다.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 교환 형태의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해 수단적 지원 교환 형태, 정서적 지원 교환 형태에

있어 각각의 기술통계를 구했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 교환

형태에서는 저교환형(38.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쌍방

형(25.9%), 제공우위형(20.1%), 수령우위형(15.7%)의순이었

다. 반면에정서적지원에서는쌍방형(38.9%)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저교환형(23.6%), 수령우위형(17.2%), 제공우위형

(16.3%)의순이었다. 즉, 수단적지원에있어서는자녀와의사

이에서 지원을 그다지 주고받지 않는 형태의 독거노인이 가

장많았으나, 정서적지원에있어서는자녀와서로활발히지

원을 주고받는 독거노인이 가장 많아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따라자녀와의교환형태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독거노인과자녀와의지원교환형태와생활만족도의관련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 형태와 생활만족

도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단적·정서적 지원의 교환

형태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p < .01),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

(p < .001)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

타났다. 나아가 scheffe를통한 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 수

단적지원의교환형태, 정서적지원의교환형태모두에있어

[쌍방형]의 노인과 [제공우위형]의 노인들 사이에서, 또한

[쌍방형]의노인과 [저교환형]의노인들사이에서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즉, 수단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

은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원을 서로가 풍부하게 주고받는 독

거노인이 자녀로부터 지원은 적게 받고 자녀에게 지원은 많

이하는독거노인보다현재의생활에만족하고있었다. 더불

어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원을 서로가 풍부하게 주고받고 있

는 독거노인은 자녀와의 사이에서 그다지 지원을 받지도 지

원을주지도않는노인에비해현재의생활에만족하고있는

것이나타났다.

Ⅳ. 논의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

게유지하고있는지를사회적지원의교환형태를통해살펴

보고 그러한 사회적 지원의 교환 형태가 독거노인의 생활만

족도에어떠한관련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독거노인이평소에자녀와의관계를어떻게유지하

고있는지를수단적지원과정서적지원의교환형태의경향<그림 1> 자녀와의 지원교환 패턴의 경향

<그림 2> 자녀와의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그림 2> 자녀와의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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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교환 형태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지원

을 수령하고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쌍방

형」의 독거노인의 비율이 많았으며(38.9%), 한편 자녀와의

사이에서 수령도 제공도 별로 하고 있지 않는「저교환형」은

수단적 지원의 교환 형태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38.3%).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지원의 경우, 제공자의 부담이 많지

않은데반해수단적지원은많든지또적든지제공자의부담

이있기때문에(淺野達人, 2003), 정서적지원이고령자에게

있어 실제로 교환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이 된다. 더불어 수

단적지원의교환에는실제로접촉하는것을전제로하기때

문에거주의근접성(residential propinquity)이자녀와별거

하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자녀와 별거하기 때문에 수단적인 지원은 서로

주고받는데한계가있으나, 정서적지원에는그러한제약이

적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있는독거노인이많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둘째, 독거노인의평소자녀와의사회적지원교환형태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의 사이에서 많은 지원을 주고받고 있는 독거노

인은자녀에게지원제공만많이하고있는노인과부모자녀

간에지원교환이별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노인에비해생

활만족도가 높았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지원을 둘러싼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호혜성(reciprocity)은 성공적인 노화에

필수이며어떠한방향이든일방적인지원은부정적인결과를

가져온다고하였다(Antonucci, 1990; Dowd, 1975). 특히노

년기가되어서도자녀에게일방적으로지원을제공해야만하

는경우에는노년기의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지원을 풍부하게 교환

하고있는노인이그다지지원교환이없는노인에비해자존

감과생활충실감이높다(三浦正江, 上理一郞, 2006)는결과도

제시되어있다. 따라서자녀와함께살지않는독거의형태로

생활하는노인일지라도자녀와의사이에서단순히지원의균

형 잡힌 상태만이 아니라, 쌍방의 활발한 지원의 교환이라는

부모자녀간의적극적인관계형성이독거노인의생활에긍정

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여겨진다.

한국과일본은같은유교적문화권의영향에놓여있다고는

하나, 노인복지정책에있어서는다른양상을보여왔다. 일본

은 복지정책에 있어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일본형복지론을비판하면서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노인

복지정책을전개해왔으며, 이에반해한국은경로효친사상이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왔다(權

泫珠, 2003). 이와같이노인복지를둘러싼기본적인효에대

한공통가치관을실질적인복지정책으로전개함에있어다른

양상을보여온한국과일본이지만, 본연구의결과를통해양

국에제시할수있는실천적함의및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자녀

와사회적지원의교환을활발히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시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녀와의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사회심리적인거리가노인의생활만족도에중요하게작용하

고있으며, 평소에자녀와어떠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가는

독거노인의생활에크게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거하고

있더라도자녀와의사이에서의호혜성을중요하게인식하면

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접촉을 통해 정

서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 실질적인 독거노인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직2)

은 독거노인의 생활을 사정함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독거

노인의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음을인지하고접근할수있

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가족관계를 강

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사회복지기관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기관에서 더욱

정비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과 그 가족

을위해제시될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본연구의조

사대상자들은약80%가연금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으며,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도 따로 사는 게 편하다는 의식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뒷받침

되어 독거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교육적인 수준이

일정수준을상회하기때문에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우리

나라의경우, 2005년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에따

르면총노인의 17.9%가독거노인으로나타나전체노인가운

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07년 883,37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25.4만원으로 경제적인 수준은 매우 낮으며, 70%가 국졸이

하로 교육수준에서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일본 독거노

인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혼

자 사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보다

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선택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와 교육 수준

이 어느 정도 확보된 현재의 40대, 50대가 노인세대로 들어

2)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의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과 재택개
호지원센터의 소셜워커,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소셜
워커 및 넓게는 지자체의 독거노인생활지도원 등의 인력이 이에
해당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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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을경우에는일본의상황과매우비슷해질것이며자녀에

게 부양적인 면에서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

활하고자하는노인층이늘어날것으로여겨진다. 본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것처럼 향후 늘어날 우리나라의 독거노

인들이보다생활에만족하면서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

서는 떨어져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수단적 지

원이라는 관계에 있어 쌍방의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

에주의를기울이는것이요구된다.

셋째, 노년기 가족관계를 한층 보완하고 지지해 줄 수 있

는 노인복지정책으로의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을 대

표하는 노인복지정책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

본의 개호보험3)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사회생

활상의 지원 책임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서 가족들의 수발 및

케어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하지만우

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대상이 노인인구의 4%수준에

지나지 않아, 중증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단계의 노

인과그가족만이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보편적이고일반

적인 성격을 가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강화되어 노인의

부양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가족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가족

간의관계를보완해줄수있는제도적인정비가더욱요구된

다. 구체적으로 노년기 가족을 위해 수단적인 지원을 보강하

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류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노

인복지정책에대한제고가다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넷째, 한국의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김기태, 박봉길, 2000; 허선영, 2003), 노년기자녀와의관계

를 검토한 연구에는 노년기의 자녀와의 세대간 호혜성에 자

녀와의 동거여부, 즉 독거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정병

은, 2007), 자녀와동거를하고있는노인을대상으로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영향이 없다는 연구(윤

현숙, 2003)등이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향후 한국의 중산층 노인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산

층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연구가필요하며본연구는한국

에서의후속연구를수행하는데에지침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한계와앞으로의과제에대해제시

하겠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특정 대도시 독거노인에게 한정되어

있기때문에본연구의결과를일본의독거노인에게어느정

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속연구를 통해

농촌의독거노인과의비교연구도검토되어진다.

둘째,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을

통해 독거노인의 지원과제를 검토하였으나, 추후 자녀와 동

거하는 노인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독거노인의

자녀와의관계의중요성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하는

요인들 중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독

거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척도를 통한 분석

과 함께 이에 관련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검토함

으로서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지원 과제를 모색하는 것

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측면이 삶의 질에 관련하는 통제변인을 설정하고

도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도향후깊이있는분석이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 설계는 횡단적인 설계이며 탐색적

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명하

기 어렵다. 앞으로 종단적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깊

이있는분석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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